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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 26.(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6. 26.(월) 담당부서 수출입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044-203-4040) 담 당 자 정민규 사무관(044-203-4042)

2016년 전 세계 수입 증가율 1위 국가는 필리핀

- 수입증가 2~5위는 모로코·루마니아·스위스·크로아티아 -

- 수입증가 품목은 금·스포츠화·의료용 모니터·승용차·리튬이온 전지 순 -

※ 자료 : UN Comtrade, 주요 88개국(전 세계 수입의 72%) 기준

□ '16년에 전 세계 교역이 부진(수출 △1.2%, 수입 △2.2%)했으나, '15년 

대비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17개국으로, 수입증가율은 필리핀,
모로코, 루마니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순이다.

ㅇ 수입증가 품목은 금(전년대비 161.5%), 스포츠화(22.8%), 의료용 모니터

(20.3%), 승용차(1500㏄ 이하, 18.3%), 리튬이온 축전지(17.3%) 순이며, 이

품목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

    * '14~'16년 연평균 증가율(%) : 금(35.0), 스포츠화(24.9), 승용차(1500㏄이하, 13.7)

- '16년 수입증가율 10% 이상 품목은 총 12개로 상기 1~5위 품목 외에, 의약품

(면역물품, 15.5%), 항생제원료(14.3%), 다이아몬드(13.3%), 플래시 메모리(12.4%),
발광다이오드(LED) 조명(11.9%), 화물차(11.6%), 자동차 기어박스(10.0%)

□ 우리나라의 '16년 수입증감률은 △6.9%(세계 44위)이며, '16년 수입

증가율 상위 17개국 중 10개국* 대상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 모로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스웨덴, 그리스, 벨기에, 루마니아, 이스라엘, 
독일, 에스토니아

ㅇ '16년 수입증가율 상위 30개 품목 중 우리나라의 대(對) 세계 수

출이 증가한 품목은 20개*, 감소한 품목은 8개이다.

    * 기초화장품, 스포츠화, 신발류, 담배, 호르몬제제, 면역물품, 리튬이온 축전지, 
반도체 D램, 플래시메모리, 자동차 기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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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수입증가율 상위국가 동향 (단, 수입액 100억불 이상)

□ 전년대비 수입 증가는 필리핀, 모로코, 루마니아 등 17개에 불과

(2개국은 두자릿 수 증가 ; 필리핀, 모로코)

    * '16년 전세계(88개국) 수출･입 증감률: (수출) △1.2%, (수입) △2.2%

    * 무역대국인 중국(△6.5%), 미국(△2.8%), 일본(△3.0%), 인도(△8.7%) 등도 

전년대비 수입 감소

ㅇ 17개국 중, 유럽국가가 13개*(동유럽 6개)로 대다수이며, 아시아는

3개국(필리핀, 이스라엘, 스리랑카), 아프리카 1개국(모로코) 순

    * 유럽국가(13) : 루마니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포르투갈, 영국, 그리스,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ㅇ 스위스(전년대비 +160억 달러)*, 영국(+53억 달러), 독일(+31억 달러) 등은

수입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절대 무역규모가 커서 전년대비 수입증

가액은 30억 달러 이상을 기록

    * 스위스의 경우, ‘금’ 제외시 +38.7억 달러(반가공 2.8억 달러, 비가공 121.3억 달러)

< '16년 수입증가율 상위국가(17개) >

구분
권역별

유럽(13) 아시아(3) 아프리카(1)

수
입
증
가
율

10% 이상(2) - 필리핀(22.5%) 모로코(11.1)

5~10% (5)
루마니아(6.8%), 스위스(6.3%), 

크로아티아(5.9%), 세르비아(5.6%)
이스라엘(5.9%) -

0~5% (10)

슬로바키아(3.0%), 스웨덴(1.8%), 
헝가리(1.4%), 포르투갈(1.1%), 

영국(0.8%), 그리스(0.7%), 벨기에(0.5%), 
독일(0.3%), 에스토니아(0.1%)

스리랑카(2.8%)

* 상세통계는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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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분석 (kotra 무역관 조사)

ㅇ (필리핀) 수입증가율 1위(22.5%), 분석대상 국가(88개국) 중 유일하게

'14~'16년 연속 플러스 증가율 기록('14, 3.1% → '15, 3.5%)

- 최근 5년간 연평균 6% 국내총생산(GDP) 성장,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지속 증가, 두테르테 정부의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건설 소비재 수입 증가

    *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십억불) : ('12)21.4→('13)23.0→('14)24.3→('15)25.8→('16)26.9

- 자동차 가전 식료품 등 소비재와 시멘트 운송장비 전력측정기기

합금강 등 건설 토목자재가 수입 증가 주도

    * '16년 수입증가율 상위품목(%) : 1위(승용차, 430%), 2위(시멘트, 363%), 

3위(화물차, 287%), 4위(식기세척기, 266%), 5위(오락용구, 266%)

ㅇ (모로코) 수입증가율 2위(11.1%), '15~'16년 가뭄에 따른 주요산업인

농업 등 경기침체에도 불구, 르노 푸조 시트로엥(PSA) 등 국제 

자동차기업 모로코 진출 및 공장 본격 가동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입 증가

    * 자동차 부품 수입(억불) : ('15) 7.9 → ('16) 11.2(전년비 +41.8%)

- 카사블랑카 지역 항공전문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따라 모로코 

진출 외국업체 등의 항공기부품 수입 증가

    * 항공기 엔진 수입(백만불) : ('15) 1.1 → ('16)54.2(+50.4%)

ㅇ (루마니아) 수입증가율 3위(6.8%), 탄탄한 내수, 경기부양책(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 등으로 '0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고치(+4.8%), 민간소비 확대(+6.7%) 등으로 수입 증가

    * GDP 성장률(%) : ('10)▵0.8→('11)1.1→('12)0.6→('13)3.5→('14)3→('15)3.8→('16)4.8

    * 민간소비 증가율(%) : ('14) 4.1 → ('15) 5.9 → ('1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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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가스 판매가 규제 등으로 천연가스 수입 급증(+360%), 프랑스

항공기 업체의 투자로 항공기부품 수입 증가(+48.3%), 임금인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자동차 및 차부품 수입도 증가(+66.3%)

ㅇ (스위스) 수입증가율 4위(+6.3%), '15.1월 스위스 중앙은행의 환율 

하락선(1.2CHF/€) 폐지 후 환율 및 성장률이 급락하였으나, '16년
제약분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 환율(CHF/€) : ('14) 1.22 → ('15) 1.07, 성장률(%) : ('14) 2.0 → ('15) 0.8%
    * GDP 성장률(%) : ('14) 2.0 → ('15) 0.8 → ('16) 1.5 → ('17e) 1.8

- 스위스는 귀금속 중개무역 중심지이며, 지난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금(+74.6%) 은(+51.4%) 수입 증가

    * '16년 귀금속 수입액/증감률(억불, %) : 반가공 금(HS 710813 ; 6.6/74.6), 
비가공 금(HS 710812 ; 822.1/16.8), 은(HS 710691 ; 5.2/51.4)

- 화학제약분야 수출 호조로 재료인 의약품 수입 증가(+22.3%),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자동차 수입 증가(+10.3%)

ㅇ (크로아티아) 수입증가율 5위(+5.9%), 6년간의 경기침체 후 '15년
플러스 성장 전환(+2.9%), 외국인투자 급증(+1,000%), 실업률도 '14년
이후 지속 하락('14, 17.3%→ '15, 16.3%→ '16, 13.1%)

- 나토군 무기 수요 증가 등으로 무기제조사의 부품 수입 급증

(+1,703.8%), 현지 러시아 철강업체의 알루미늄괴 등 원재료 수입 

급증(+1,023.7%), 유럽 미국 판매용 한국산 자가면역치료제* 등 

의약품 수입 증가(+172.3%)

    * 상위품목(%) : 1위(탄약및부분품, 1,703.8%), 2위(알루미늄괴, 1,023.7%), 
3위(LNG, 217.1%), 4위(의약품, 172.3%)

    * 국내기업 C사가 '15년 현지법인 설립 후 '16년 수출 급증('15, 0.9억불→'16, 4억불)

ㅇ (이스라엘) 수입증가율 6위(+5.9%), 저유가 및 경기호조에 따른 

실업률 감소, 저금리 등에 따른 소비 증가로 수입 수요 확대

    * GDP 성장률(%) : ('14) 3.2 → ('15) 2.5 → ('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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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자동차세 인상 대비 '16년 승용차 수입 증가, 인텔의 대형 투자

('14~'16, 60억불)에 따른 반도체 장비 부품 수입 증가, 주택 인프라 

경기 호조로 발전기(+106.1%) 화물차(+72.1%) 등 건설 관련 수입 증가

    * 반도체 부품 수입 623% 증가: ('15) 2.4억 달러 → ('16) 17.6억 달러

    * '16년 승용차 수입은 전년대비 59% 증가: ('15) 31.3억 달러 → ('16) 49.6억 달러

2. '16년 수입증가율 상위품목 동향 (단, 수입액 100억불 이상)

□ '16년 전 세계(88개국) 수입증감률은 △2.2%인 반면, 수입 증가율 

상위 30개 품목 증가율은 11.9%

    * 전 세계(88개국) 수입증감률 : ('14) 0.5%, ('15) △11.5%

ㅇ 상위 30개 품목 중, 소비재 7개(화장품 1, 의약품 1, 패션의류 2, 농식품 3),
13대 주력품목 중 자동차․차부품 7개, 반도체 4개 포함

< '16년 수입증가율 상위 품목(30개) >

구분

품목 유형

소비재
(7)

반도체
(4)

자동차
･차부품(6)

무선통신
기기(2)

신산업
(2)

기타
(9)

수
입
증
가
율

15% 이상
(6)

스포츠화 -
승용차

(1500㏄↓)

* HS 870323

의료용 
모니터

리튬이온 
축전지, 
의약품

(면역물품)

금

10~15%
(6)

-
플래시메모리

(컴퓨터용)

화물차, 
자동차 

기어박스
- -

항생제원료, 
다이아몬드, 

LED조명기기(자동차용)

7~10%
(8)

기초화장품, 
담배

프로세서(IC),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화물차(디젤), 

승용차
(1500-3000㏄)

통신중계
장치/교환기

- 항공기엔진 부품

5~7%
(10)

맥주, 
호르몬제제, 

비스킷, 
신발류 

D램
승용차

(1500㏄↓) 

* HS 870331

- -

의료기기(수혈기기 등), 
터보제트, 

기타 잡제품, 
저압 배전반

* 소비재는 ‘5대 유망 소비재(의약품, 농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로 국한
* 수입증감률 등 상세통계는 ‘붙임 2’ 참조

- 6 -

□ 품목별 분석

◇ 주요 품목별 현황

ㅇ (소비재)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증가(중산층 확대), 도시화 진전 등으로 소비재 수요 급증

    * 중국 소비재 시장('10~'15) : '10(788억불)→'15년(1,474억불)로 연평균 13.3% 증가

- '16년 수입은 스포츠화(+22.8%), 기초화장품(+8.8%), 담배(+8.4%), 의

약품(호르몬제제, +6.0%), 비스킷(+5.6%), 신발류(+5.4%)

ㅇ (반도체) 스마트폰 고성능화 및 주변기기 확대, 차세대저장장치

(SSD)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공급 대비 수요 증가, 가격 호조세로

반도체 수입 증가

- '16년 수입은 플래시메모리 및 메모리카드(+12.4%), 디(D)램
(+6.8%), 전자집적회로(프로세서와 컨트롤러, +7.6%)

ㅇ (자동차) 지난해 정치 불안과 저유가 등에 따른 브라질 러시아 

시장 침체에도 불구,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경기 회복, 중국

인도 자동차시장 급성장으로 전 세계 수입 증가

    * '16년 수입증가율 : 소형승용차(1500㏄ 이하) +18.3%, 중대형(1500~3000㏄) +9.1%

- '16년 수입은 승용차(1500cc 이하(불꽃점화식), +18.3%), 화물차

(+11.6%), 디젤화물차(+9.8%), 승용차(1500~3000cc, +9.1%) 등

ㅇ (신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각국의 새로운 성장전략 및 연관

투자 확대로 친환경차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점진적 확대 추세

    * 세계 시장전망('15→'20) : 전기차 14.5배, 웨어러블 디바이스 4.5배, 바이오의
약 3.5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2배

- '16년 수입은 리튬이온 축전지(+17.3%), 의약품(면역물품,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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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단계별 현황

ㅇ 지난 5년간 전 세계 수입 중 소비재(21.4→25.8%)와 자본재(기계

설비 등 ; 14.2→16.4%)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ㅇ 중간재는 전 세계 수입 중 46% 내외(45.3→46.3%)로 안정세, 1차 산품

(석탄, 철광석, 원유 등)은 지난 5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16.0→8.8%)

< '12~'16년 전세계(88개국) 수입 가공단계별 분류 >

(단위 : 억불, %)

구분
2012 2014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산품 20,698 16.0 18,150 13.8 10,026 8.8 
소비재 27,726 21.4 29,987 22.8 29,365 25.8 
자본재 18,336 14.2 19,421 14.8 18,599 16.4 
중간재 58,701 45.3 60,878 46.3 52,585 46.3 
기타 4,001 3.1 3,056 2.3 3,077 2.7 

3. 평가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16년 수입증가율 상위 17개국 중 10개국에 대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4개국(모로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리스)에

대해서는 3년 연속 수출 증가

ㅇ (급증) 모로코(+55.5%), 크로아티아(+49.5%), 세르비아(+28.8%), 스웨덴

(+15.1%), 그리스(+107%), 벨기에(+19.9%) 등 6개국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양호한 증가율 기록

ㅇ (소폭 증가) 루마니아(+3.8%), 이스라엘(+8.1%), 독일(+3.6%), 에스

토니아(+0.3%) 등 4개국에 대해서는 한 자릿수 증가율 기록

ㅇ (감소) 필리핀(▵12.5%), 스위스(▵62.4%), 슬로바키아(▵17.4%),

스리랑카(▵0.8%), 헝가리(▵6.2%), 포르투갈(▵17.1%), 영국(▵14.9%)

등 7개국 대상으로는 수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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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해 수입증가율 상위 30개 품목 중,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은 20개 품목 증가, 8개 품목은 감소

    * 2개 품목(다이아몬드 원석, 기타 잡제품)은 '15-'16년 수출실적이 없거나 

'15년 수출실적이 없어 증감률 계산 불가

ㅇ (증가) 소비재(기초화장품(+41.1%), 스포츠화(+39.3%), 신발류(+4.1%), 담배

(+10.7%), 의약품(호르몬제제, +0.7%) 등), 신산업(바이오헬스(면역물품,

+69.2%), 에너지신산업(리튬이온전지, +14.7%)), 13대 주력품목(반도체

(D램 : +9.5%, 플래시메모리 : +12.1%), 자동차부품(기어박스, +10.1%)) 등

ㅇ (감소) 승용차(1500㏄ 이하, △4.2%), 화물차(△14.9%), 전자집적회로(△

14.2%), 통신중계장치 교환기(△24.4%), 항공기엔진 부품(△13.4%) 등

    * 상위 30개 품목 중,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1위(D램 반도체, 316억 달러), 2위

(승용차(1500~3000cc), 220억 달러), 3위(전자집적회로, 171억 달러) 순

□ 전 세계 수입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16년 수입이 증가한 17개국은

향후 국제 경기회복시 수입 수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해서 주목할 필요

    * '17년 GDP 전망(IMF, %) : 필리핀(6.7), 모로코(4.8), 루마니아(3.8), 스위스(1.3), 크로

아티아(2.1), 이스라엘(3.0), 세르비아(2.8), 슬로바키아(3.3), 스리랑카(5.0), 스웨덴(2.6)

ㅇ 이들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하여 우리 상품 및 기업 진출을 독려하

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한 이들 

국가와의 교역관계 강화도 고려할 필요

ㅇ 전통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수입증가율이 소폭 늘어나더라도 절대적인 수입증가액이 크므로

꾸준히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 진출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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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 세계 수입구조에서 소비재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들은 소비재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ㅇ 특히, 최근 수입증가율이 높은 스포츠화,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비재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16) : 스포츠화(0.1%, 26위), 기초화장품(9.9%, 3위), 

호르몬제제(0.3%, 20위)

    * 세계 소비재시장 점유율('16) : 1위(중국, 16.7%), 2위(독일, 9.2%), 3위(미국, 6.7%), 

4위(프랑스, 4.5%), 5위(이탈리아, 4.4%), 6위(일본, 3.9%), 17위(한국, 1.7%)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정민규 사무관(☎ 044-203-40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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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6년 수입증가율 상위 국가 (HS 6단위, 억 달러, %)

순위 품목
'14 '15 '16 '14-'16 

연평균  
증가율

'15-'16 
증감액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필리핀 677.2 3.1 701.5 3.6 859.1 22.5 9.3 157.6

2 모로코 461.9 2.2 375.5 △18.7 417.0 11.1 △2.6 41.5

3 루마니아 778.9 6.0 698.6 △10.3 746.0 6.8 0.5 47.5

4 스위스 2,750.5 △14.3 2531.5 △8.0 2,691.6 6.3  △5.7 160.0

5 크로아티아 229.1 4.4 205.8 △10.2 218.0 5.9 △0.2 12.2

6 이스라엘 723.3 0.5 620.7 △14.2 657.0 5.9 △3.0 36.3

7 세르비아 206.1 0.3 182.1 △11.6 192.3 5.6 △2.2 10.2

8 슬로바키아 813.5 0.1 729.6 △10.3 751.6 3.0 △2.6 22.0

9 스리랑카 192.4 7.3 189.7 △1.4 195.0 2.8 2.8 5.3

10 스웨덴 1,622.6 1.0 1,383.7 △14.7 1,408.4 1.8 △4.3 24.7

11 헝가리 1,031.1 4.5 907.6 △12.0 920.4 1.4 △2.3 12.8

12 포르투갈 784.0 3.5 668.7 △14.7 675.8 1.1 △3.7 7.1

13 영국 6,743.4 5.6 6,302.5 △9.2 6.355.7 0.8 △1.1 53.2

14 그리스 621.8 1.7 472.6 △24.0 476.0 0.7 △8.0 3.3

15 벨기에 4,527.7 △7.3 3,710.3 △18.1 3,727.1 0.5 △8.6 16.9

16 독일 12,149.6 2.3 10,576.2 △13.0 10,576.2 0.3 △3.7 30.6

17 에스토니아 201.8 △0.0 157.5 △22.0 157.5 0.1 △7.9 0.1

18 덴마크 995.7 2.4 853.3 △14.3 853.3 △0.2 △4.3 △1.8

19 체코 1,532.3 7.5 1,407.2 △8.2 1,407.2 △0.3 △0.5 △4.0

20 뉴질랜드 425.0 7.3 365.3 △14.0 365.3 △0.3 △2.8 △1.1

* 노란색 음영 : '16년, '14-'16년(연평균) 모두 플러스(+) 증가율
* 진한 글씨 : '15-'16년 연속으로 수입 증가율 상위 20위에 포함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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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6년 수입증가율 상위 품목 (HS 6단위, 억불, %)

순위
품목

(HS코드)

'14 '15 '16 '14-'16 
연평균  
증감률

주요 
수입 증가국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금

256 △6.3 257 0.4 672 161.5 35.0 
호주(340.3),

뉴질랜드(297.7),
슬로바키아(288.3)(710813)

2
스포츠화

87 30.9 105 21.1 130 22.8 24.9 
남아공(76.8),
한국(68.9), 
체코(53.3)(640411)

3
모니터(의료진단용)

85 11.8 93 9.3 112 20.3 13.7 
한국(60.6),
터키(52.2),

헝가리(48.2)(852859)

4
승용차(1500cc이하)

605 7.8 624 3.2 738 18.3 9.6 
필리핀(75.3),
미국(56.0),

이스라엘(53.8)(870322)

5
리튬이온 축전지

78 8.0 86 9.4 101 17.3 11.5 
인도네시아(101.0),

벨기에(64.9),
슬로바키아(54.4)(850760)

6
의약품(면역물품)

722 9.3 738 2.3 852 15.5 8.9 
아일랜드(182.8),

크로아티아(172.3),
미국(49.3)(300210)

7
항생제원료 
(술폰아미드) 84.9 5.2 94.4 11.3 108.0 14.3 10.2 

포르투갈(426.3),
호주(226.6),
스위스(69.5)(293500)

8
다이아몬드 원석

40.9 △5.6 31.4 △23.3 355.5 13.3 △6.4 
영국(860.3),

나미비아(181.1),
미국(177.9)(710231)

9

비휘발성 기억장치 
(플래시 메모리,  

메모리카드) 158.0 7.7 170.9 8.2 192.1 12.4 9.4 
파라과이(86.5),
아일랜드(67.8),
헝가리(57.6)

(852351)

10
LED 조명기기 

(자동차용) 135.7 14.8 136.8 0.8 153.2 11.9 9.0 
슬로바키아(64.1),

멕시코(46.9),
이집트(37.3)(851220)

11
화물차

253.5 6.7 254.7 0.5 284.3 11.6 6.2 
노르웨이(175.6),

한국(64.3),
이탈리아(25.2)(870431)

12
자동차부품 
(기어박스) 409.9 △0.5 404.9 △1.2 445.3 10.0 2.6 

스웨덴(42.0),
인도네이사(34.0),
슬로바키아(32.0)(870840)

13
화물차(디젤)

384.0 5.3 375.0 △2.3 411.6 9.8 4.1 
필리핀(287.1),
이탈리아(47.9),
루마니아(42.6)(870421)

14
항공기엔진 부품

429.3 3.5 448.5 4.5 489.6 9.2 5.7 
스위스(93.5),

말레이시아(84.7),
멕시코(59.3)(841191)

15
승용차(1500-3000cc)

1846 2.2 1927 4.4 2103 9.1 5.2 
이스라엘(64.8),
노르웨이(52.5),

한국(47.2)(8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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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음영 : '14-'16년 3년 연속 플러스(+) 증가율
* 진한 글씨 : '15-'16년 연속으로 수입 증가율 상위 30위에 포함된 품목

16
기초 화장품

186.5 7.1 181.2 △2.8 197.2 8.8 4.2 
체코(54.3),

폴란드(50.0),
홍콩(21.5)(330499)

17
제조담배

150.9 △5.7 136.4 △9.6 147.9 8.4 △2.6 
노르웨이(54.6),
뉴질랜드(53.9),

체코(46.9)(240220)

18
프로세서 (IC)

890.0 10.9 878.8 △1.3 950.9 8.2 5.8 
아일랜드(61.4),
포르투갈(43.0),

터키(29.5)(854239)

19
통신중계장치, 

교환기 942 8.4 1061 12.5 1142 7.7 9.5 
칠레(26.3),

헝가리(22.8),
아일랜드(18.1)(851762)

2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IC) 1116 8.0 1100 △1.4 1184 7.6 4.6 
포르투갈(125.8),
에스토니아(57.4),
이스라엘(38.2)(854231)

21
메모리반도체(D램)

451.0 15.7 482.0 7.0 514.7 6.8 9.7 
에스토니아(102.9),

홍콩(20.6),
아일랜드(17.4)(854232)

22
의료용기기

(수혈기기 등) 169.4 4.9 170.4 0.6 181.8 6.7 4.0 
미국(19.6),

프랑스(15.4),
한국(13.1)(901839)

23
맥주

111.4 4.8 109.5 △1.7 116.6 6.5 3.2 
말레이시아(47.6),

한국(28.0),
덴마크(19.6)(220300)

24
터보제트

270.0 0.8 258.6 △4.2 275.2 6.4 0.9 
멕시코(59.8),
터키(55.9),

벨기에(42.5)(841112)

25
기타 잡제품

2,806.6 △2.3 2,677.8 △4.6 2,846.1 6.3 △0.3 
세르비아(113.5),
라트비아(71.2),

에스토니아(70.2)(999999)

26
저압 배전반

334.8 0.3 337.2 0.7 357.9 6.1 2.3 
모로코(118.1),
스페인(38.1),

루마니아(38.0)(853710)

27
의약품(호르몬제제)

195.8 4.3 197.5 0.8 209.3 6.0 3.7 
에티오피아(96.0),

일본(22.8),
스위스(20.7)(300439)

28
비스킷

149.5 4.0 142.4 △4.8 150.3 5.6 1.5 
루마니아(22.1),

슬로바키아(14.3),
스웨덴(13.6)(190590)

29
승용차(1500cc 이하)

193.2 8.0 218.9 13.3 230.9 5.5 8.9 
이스라엘(64.3),
덴마크(36.5),
헝가리(26.7)(870331)

30
신발류(실내화 등)

128.2 8.2 135.1 5.3 142.3 5.4 6.3 
말레이시아(56.5),

스위스(39.8),
스웨덴(33.3)(640419)


